
- 1 -

보도자료
보도시점 : 2025. 1. 3.(금) 06:00 이후(1. 3.(금) 석간) / 배포 : 2025. 1. 2.(목)

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.
철송·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완료

- 카자흐, 우즈벡으로 자동차부품·전자제품 실은 55칸 컨테이너 화물열차 수송 -

□ 정부가 철송·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, 

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.

 ㅇ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와 한국철도공사(사장 한문희, 이하 코레일)는 12월 

10일 의왕 오봉역에서 적재한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까지 철도, 중국 

연운항까지 해운으로 수송된 후, 다시 철송으로 총 6,044km를 이동해, 

출발 19일 만인 12월 29일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고 밝혔다.

 ㅇ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-중앙아시아 간 철도물류 활성화를 목표로, 철송과 

해운을 결합한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 1차 시범

사업* 시행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차례, 총 4차례 시행되었다. 

    * 1차 시범사업 : 오봉역 →
철송

부산항 →
해송

중국 연운항 →
철송

카자흐스탄 →
철송

우즈베키스탄 →
철송

타지키스탄 (7,123km), 32일 

□ 이번에 시행된 2~4차의 추가 시범사업*은 중앙아시아로 수출되는 자동차

부품, 전자제품 등 40ft 컨테이너 50개 이상의 물량을 카자흐스탄 알마티, 

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까지 운송하는 사업으로, 지난 6월~7월에 추진한 

1차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대하고, 미비점은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. 

    * 2차/4차 시범사업 : 오봉역 →
철송

부산항 →
해송

중국 연운항 →
철송

카자흐스탄 (6,044km), 19일

3차 시범사업 : 오봉역 →
철송

부산항 →
해송

중국 연운항 →
철송

우즈베키스탄 (7,010km), 22일

 ㅇ 지난해 6~7월 시행한 1차 시범사업에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중앙

아시아를 가로지르는 횡단철도망인 TCR(Trans China Railway)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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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발점 중국 연운항에서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, 타지키스탄에

이르는 7,123km에 걸쳐 총 55칸 규모 화물열차를 운행했다.

 ㅇ 1차 시범사업에서 중국,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을 통해 항구

에서 화물열차를 배정받는 데 장기간 대기하거나 화물이 운송되는 모든 

나라와 운송 계약을 각각 체결해야 하는 문제는 해소되었으나, 여러 

나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, 국경 역에서의 추가 환적시간 소요 등 

개선점도 도출됐다.

□ 이에,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2~4차의 추가 시범사업에서 단일국가

(카자흐스탄/우즈베키스탄)로 보내는 물량만으로 전용 화물열차를 편성했다. 

 ㅇ 이를 통해 중국-카자흐스탄, 카자흐스탄-우즈베키스탄 국경역에서 

환적 시간을 최소화하고 통관 등 행정절차를 개선해 운송기간을 8일

이상 단축*하고, 지체 기간에 발생하는 화물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

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.

    * 1차 시범사업의 오봉역~카자흐스탄 간 운송기간(28일)보다 9일 단축, 오봉역~

우즈베키스탄 간 운송기간(30일)보다 8일 단축

 ㅇ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“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

통해 중국 항만에서의 장기간 적체가 해소되고, 운송기간이 단축되면서 

중앙아시아 수출물동량 운송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”라고 

언급했다.

□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“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

기업이 중앙아시아로 안정적으로 수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토대를 

마련해 나가고 있다”면서,

 ㅇ “우리 기업이 국제복합운송을 통해 화물을 원활하게 운송하여 운송 

기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,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정기열차 운행, 

업무절차의 표준화 등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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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 부서

<총괄>

철도국

철도정책과

책임자 과  장 우정훈 (044-201-3538)

담당자 사무관 현기창 (044-201-3947)

<공동>
한국철도공사

물류마케팅처

책임자 처  장 황국정 (042-615-4091)

담당자 파트장 김현창 (042-615-413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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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국제복합운송 기대효과


